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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0장 9~10절은 기독교 교 

리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 

이다. ‘입술의 고백’ 과 'u]-음의 믿 

음’ 은심령 깊은곳에서부터 믿고신 

뢰하는 것의 표현이다. 첫째， 그리스 

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뛰 

어나게 높이신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빌 2:9~1l).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다(골 2:15). 둘째， 그리스도인은 하 

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다(롬 1:3~4). 이렇게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하여 있는 신자들도 부활의 새 

세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의 부활을 

믿는것은두개의 다른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술과우리의 마음안에 있는같은 

하나님의말씀이다. 

비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두 길， 율법과 믿음을 설명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에 의한 의는 이미 끝났다(롬 10:4,11, 

9:33).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다(롬 10:12).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스도를 주(The Lord)로 고백하는 것이다(올 2:32 ; 롬 10:13). 그리스도 

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주로 고백히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의 핵심을 말하여 주기를 원한다. 사람이 믿음에 이르고 고백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본다. 

믿지 않는 자를 고백할 수가 없다(롬 10:14).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 

백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보았다μ]- 52:7 ; 롬 10:15). 이스라 

엘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다. 복음은 전적인 믿음의 순 

종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였다(롬 10:3,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셨다(롬 10 : 17~18 ; 시 19:4).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다 (롬 

10:19 ; 신 32:21). 이스라엘도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이해하였으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롬 

11:11,14). 우둔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이르게된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 

하던 나라?' (사 65: 1)를 바울은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문 

제의 대답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내 

용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에 의하여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 

신을 내어 보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롬 9:30).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다(롬 

10:21).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세우는 의를 굳게 붙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림받게 하였다. 성경과 선지지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일치되는 말 

씀이다. 바울은유대인이 버림을받고 있는사실을증거해 주고 있을뿐이다. 결 

국 이스라엘의 거부는 자기 잘못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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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LOT’S HESITATION 
(l1)Th강:y struck the men who were at the doorway 01 the house with blindness, both small and great, 

so that they wearied themselves trying toπnd the doorway. (J2)Then the two men said to Lot, “Whom else have you here? 
A son-in-law, and your sonι and your daughters, and whomever you have in the city, bring them out 01 the place;. 

(15)When morning dawned, the angels urged Lot, saying, “Iψ" take your wife and your two daughters who are here, 
or you will be swept away in the punishment 01 the city." (16) But he hesitated. 80 the men seized his hand 

and the hand 01 his w따 and the hands 01 his two daughters,lor the compassion 01 thè LORD was upon him; 
and they brought him out, and put him outside the city. (Genesis 19:11-16) 

A s e%V%er미M삐yone얘knows뼈S. tlπIme 1 

mentions the impoα「πtance of time , ': Behold ,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 now is ‘THE DAY OF SALVATION’ "(2 
Cor. 6:2) . If people don ’t repent now, they will rece ive God ’s 
judgment. Jesus told the Pharisees, “ And just as it happened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lso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they 
were eating, they were drinking , they were m8rrying , they were 
being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that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 l. It was the same as happened 
in the days of Lot: they were eating, they were drinking, they were 
buying, they were selling, they were planting, they were building; but 
on the day that Lot went out from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 l. It will be just the same on the 
day that the Son of Man is revealed"(Lk. 17:26-30). As in the days of 
Noah and Lot, some people will be prosperous, many will feel secure, 
and almost all will be unprepared for Christ’s return. Why? People like 
to linger, hesitate, when it comes to making a decision concerning 
Jesus. People like to procrastinate , even God ’s people , when it 
comes to listening and following His way. Lot almost burned to death 
because of his hesitation in following God’s way, and his wife turned 
into a pillar of salt because she didn ’t listen to God’s word. Let’s look 
at the urgent time in Lot’s life and his hesitatiQn during it, so that we 
can appreciate the urgent t ime in our lives and not hesitate. 

When did Lot linger? God sent two angels to deliver His message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to Lot. The sin 
was so bad there that the people of Sodom tried to abuse the sent 
angels, but the angels performed a miracle and blinded them, "They 
struck the men who were at the doorway of the house with 
blindness, both small and great, so that they wearied themselves 
trying to the find the doorway"(Gen. 19:11). The angels told Lot, 
"Whom else have. you here? A son-in-Iaw, 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nd whomever you have in the city, bring them out of the 
place; for we are about to destroy this place, because their outcry has 
become so great before the LORD that the LORD has sent us to 
destroy it" (Gen . 19:12-13). The angels c1early and directly explained 
.the vital need for Lot and his family to exit Sodom immediately. Lot 
didn ’t take the proper actions required for such news. His mind was 
focused on his business. not God's bus 

lifted up his eyes and saw all the valley of the Jordan, that it was well 
watered everywhere - - this was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 - like the garden of the LORD, like the land of Egypt 
as you go to Zoar. So. Lot c~ose for himself all the valley of the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ward"(Gen. 13:10-11). Lot didn’t put 
Abraham above himself. He took what he thought was best for 
himself. Even though he knew Sodom was wicked, he still chose to 
settle his family there , “ Now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exceedingly and sinners against the LORD"(Gen. 13:13). Now, when 
the urgent need to get up and go was at hand, Lot couldn ’t do it. He 
sought fellowship with sinners. His t(easure was in Sodom. He raised 
his family there, and thought he was too old to start over again. His 
heart and home were in Sodom. 

Why did Lot linger? The Bible says, "But he hesitated. So the men 
seized his hand and the hand of his wife and the hands of his two 
daughters, for the compassion of the LORD was upon him; and they 
brought hi m. out, and put him outside the city"(Gen . 19:16). The 
angels saved four people. Remember that Lot’s uncle Abraham had 
interceded for him, sincerely praying for God not to destroy Lot ’s 
hometown if there were 50, then 45, 40, 30, 20, and finally just 10 
righteous souls . Unfortunately, not even 10 righteous people could be 
found in Sodom and Gomorrah . Do you realize how often this church 
proclaims the message of heaven and the message of sinfulness? Do 
you see in the news how terrible our natur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have become? God’s judgment is coming very soon, so 
that now is a ve미 urgent time, but we still linger. Lot shouldn ’t have 
hesitated . He should have moved quickly, but he acted slowly 
because he kept reasoning with the world . He needed. to run, but he 
hesitated. We have the exact same situation in this church. Your heart 
is supposed to be hot, but you get colder and colder because of your 
comfort zone. You are slow to respond to God’s word when you 
should be fast. You are backward in your thinking when you should be 
forward-thinking . You are loitering when you should be hurrying. 

Many linger like Lot. They know more truths than they actually live. 
They believe in heaven but don’t long for it. You know this earthly life 
is very short and that heavenly life is eternal , but you don’t really think 
about heaven that much. Where ’s your hope then? If all your hard 
efforts are tied up in this earth , then that’s where your hope is. too . If 
you know that 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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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ùl는 르를 ~ 
(11)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2)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꿀어 내랴 ... (15)동틀 때에 천λ까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꿀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벼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11'"'-'16) 

모든사람이웹있는것처럼시간은매우중요합니다 성경은특별히시간의중 

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잉.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 

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 

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히늘로부 

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 

리라!'(녹 17:26~3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사람 

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l 그싹도의 재림을 준빼지 

못한채 그날을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사람들은예수님에 관해 결정 

해야할때가되면우물쭈물주저하고망설이기를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 

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청종하고 따라가야 할 때가 되면 결정을 미루며 질질 

꿀기를 좋아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바햄l 하마터면 불에 타 

죽을 뻔 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인생에서 위급한 순간과 지체했던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위급한순죠써l 지체하지 않도록교훈을얻기 원합니다. 

언제망설였는가? 

롯은 언제 망설였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UC!벼l 관한 메시지를 롯에게 

전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익하여 보냄을 받은 천 

사들조차 능욕하려 했습니다. 그 때 천사들이 이적을 베풀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 

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고 헤매었더라"(창 19:11),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자녀나성 중에 네게 속한자들을다성 밖으로 이꿀어 내라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 

나니 우리가 멸하리라!'(창 19:12~13)，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즉시 소돔에서 

탈출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롯 

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온통자신의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것을 얻기 위해서는자신 

이 가진 것을 놓아야 했지만 롯은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롯이 지체하는가? 

롯은 지체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흔할 사위들에게 말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통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 

나여기 있는 네 아내와두딸을이꿀어 내라이 성의 죄악중에함께 멸망할까하노 

라!' (창 19:14~15) ， 천사들은 롯에게 떠나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 

기에 대해 이 01 설명했지만롯은아직까^1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전혀 의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 

자신조차도 그 위기 상황11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불타기 직전에 고위 관직에 있는 누군7까 찾아와서 여러분과 가족들 

에게 지금빨리 떠나지 않으면죽게 될 것이라고말한다면 여러분은지체하시겠습니 

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재촉해야 할까요? 롯은 즉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던 부와안락에 대해 잊어버려야했습니다. 그는우선 가 

족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인 

생의초반에서도잘못된선택을했었습니다. ‘이에롯이눈을들어요단지역을바라 

본즉 소알까지 옹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 

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 

고 동으로 옮기니"(창 13:1O~끄)， 롯은 아브라함을 먼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최상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돔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족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앞에 익송}며 큰죄인이었더라!'(창 13 :13) ， 지금도 즉시 일어나떠나야할급박 

한순간이 코앞에 닥쳤는데도롯은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죄인들과친분을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물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족들을 부양했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자신이 너무늙었다고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과집은소돔 

에 있었습니다. 

왜망셜였는가? 

롯은왜 머뭇거렸습니까?성경은말씀합니다. “그러나롯이 지체하매그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 

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창 19:1히. 천사들은 네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성에 의인이 50명， 아니 45 

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m명만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 

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리에는 단 10명의 의인조 

차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천국과 죄에 대한 메시지를 선 • 

포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 자연 환경과 정치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악해 

지고 있는지 보고계십니까?하나님의 심판이 아주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 

서 지금은매우위급한때입니다. 그러나우리는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롯은지 

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 

에 미련을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적거렸습니다. 그는달려기야했지만지체하고 있었 

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 

져야 히는데 점점 더 7.~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안전지대 때문입니 

다. 여러분은하나님의 말쏟11 재빨리 응답해야할때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앞서 가야할때 뒷걸음질 치고있습니다. 서둘러야할때에 여러분은늦장을 

부리고있습니다. 

우리도롯처럼망설언다 

많은 사람이 롯처럼 망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실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만 그곳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서의 삶이 매우 짧다는 것도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천국 

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 

까? 만약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이 땅의 것에 온통 매여 있다면 그 곳이 바로 여러분 

의 소망이 있는콧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는것을알고 있다면 여러분은왜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여전히 적과손을잡고 있습니다. 그들은그리스도를사랑한다고밀F하지만실제로 

는그분을위해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진행하신다 

사랑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 

리는은혜의 시대를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든원하지 않든지 일어날것입니다. 은혜의 때는곧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습니 

다. 그분은지금전능하신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며 신자한사람한사람에게 성령 

의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선 

포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미음이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때에 여러분은 롯처럼 망설이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가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녹 18:8) , 아벤. 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몇 주 전부터 이 예배가 기대되고 설렐 수부에 없었다. I 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싱숭생숨한-나의「마음을 주님 앞어L내려놓고 주님의 돼 - 1 ‘쇼줌하고，-또 연l순님을r본받ot-함께 죄인겐(이윷을 -위 
> 우리-가족은 ið분 일짝 쿄휩에 도착했다. 교화 효뻐~ ; l 

l얀 말씀을 힘입어 청지기로 거듭날 것을기대했다. 그 | 하여 중보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해야 함을 알겐 되었 
서는 벌써 찬양으로충만했다. ‘범죄자를위하여 기도 | • τ r - | 

- 1 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엎 . I 다. 
하신 주님’ 이라는 설교 말씀 중에 준님께서는 우리 죄 |느 - - - - - | 

-~ - ‘ - { { - ; - :r - -‘ ‘E랄수밖에 없었래죄안-되코-부족해1만 하며 연악 | τ_-. ..IÞ _τ- ..-..，.. 킴용숙(집사， 7교귀 
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지 냥고 중보기도를 드란 L r 1 

「 함밖에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크-때 그 
다는(말씀에 나 자시이 닙끄러웠다. 내-기도를 안 들어 I ~ 

- 챈다고 투덜건렸거 때쿠91다」꽤순간므띤 :z 1돼야겠 j퍼자갇에서도 -그E년-잔금돈 환살 중보하고 계심을 깨 1-. 와셔 들으라 
τ_'''':::''' ' ''' _ ' 1- \ ‘ ~ ‘ 亡달을 -쑤있었다 - ‘ •--

다. 중간 중간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 ’ 
냐------~， ‘------""'-一‘-- GI율즌니대학부)← ‘「히-자료띨 ‘프껄추‘있어걷F자했다7낀1번「청숫171훈현흔1 -

- - ' 늘-닙댄브신 Q빠와《함께 예배를-드려서 예수님께-감사했 二 - -;- -.:~ 

프， 앤l깐뭔음을주셔서 감λ}챙단근빨솜에 근샅있~~성혈판 단tJ l_::.:， 
능사람 주폐수 앞에 다 아뢰어라-운리 자족은 흥얼 l l 이 어두운 터널 인생 여정에 혜수님이 계십니다. 우 
거리면서 기쁜 만음으로 돌아왔단 二- ---- ~1 , 1 "" f 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 우리의 중보자， 그 험한 갈보 

기숭저(중등모L l.. 껴 
_ 0 。 φ ι 히:섭자가에τ사랑의 예수님이 계칩디다. 슬프게토 우리 

늘2]소lQL죄요&1라늠 명백(한-l}실을‘잘-알고-있습니 
----'-Of멘 rof팬1~ ι-十「←기 다 나는 예수님을 십챈벤← 못 박았던 범죄자입니다 

- - 01런 -저런 분주활쪽어「 흔허 받아야휠괴는 정착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굉에 õ1를 주핑는 최젠입니다 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래 욕심r내→ 열심으로 정지카흔.- 1 ‘ -죄띤에셰 때를 따라 내려주서는 생명의 양식-으로팩여-

련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예배가 시착됐다. 찬양을 드 「 주시어 영혼의 거룩합을一성령의 단비로 출만하게 적셔 
렸다. 설교가 시작됐다「범죄자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 |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더무도 귀하고 아름답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오라 하십니다. 항상 말쓸 안 

흐호파를푸를꾀→추힘훈따라i효던핍다랴. 

i성을-듣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나 X댄아었습니다언저1 -
나 어디서나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내 

가 미련하여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지기훈련을 통 

해 저는 확설히-듣고 알았습냐다? “외젠 들으i;.}":'l-크 어」 

떤희보단f님딛 뜻을 알게 핸-것 감사합니I간. 더욱 -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니 주님왼 부르심에 순종 

등T겠즙피라느“다학힐쟁흘힌토해후옵조;，T"다학쟁[z( 

도 주관하사주의-뜻대료 날τ4스리옵숙셔스 0]펜 

'""-"--_ ..... _ ...... - ...... _----길분순펴쓰16교구) 

·회 개-- ... - “ i ‘- ----

•‘ 음므료-기로하친-주넘‘을-바라본다장채오실-메시하7t - I c-습너다 ~----~- r -'며칠一전의)일입디다r 추표예배‘후「교회를 냐서탠11" 

-=. --.9.1 띔임-영흔들을위해서 ~l:LL 난를죄해선‘운리에겐- J"-，---_ 二-....;--:-.:::::‘ -:..=-;:::;...._01펴 |숨(집시，.JB교구) ,-1. ~교구‘ 의-집샤님께서피집사님~- 기도실페서 」같:0..1 -긴도하고→ 
삶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 t 1 ~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순간 망설였으나 “나 
λ}트런랴「“혜주딩행1-Q뜯 확잔을r 7}지파11를펀- re 나~같흔최 인호 ._- --- .... .-- - ---'" 펄리 휩바카뼈태”하현~ì-펴철폈즙l-1다렁한 

-쉴휠31룹選鋼'0驗펀짧헬-걱 1 -그펠최렐 ;휘하며~ 기표산냄 히라관혹끓~ 룹며꿇첼헬하쏠훤꿇}諾헝찮?l록똘강펴露-{--- ----- --= -)--}(-i수’ •-- _., ...... -주산퀴한-말씀은나의二바음속에권잔한충격을훈었습 내--P~.L~=--1 9~/ ~τ누 ----- -

- 도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한다. - 1/ 」 1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 것을 피하고 주님과 함께 
_l~단i극돔안 난탠짧던 맏으을‘정-꼬l훈헐을톨흐땐」L」{ ; - --

-‘-- -- ---바준려11집^f， 12쿄구)-t극 」Q 「71토。F一 일에-지져 있던-다의퍼루디로「약한-영 
1시 한 번 점검받고 말씀에 재조명하여 보는 귀한 은혜 1 ~ 

. ï 를주신τF님께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얄 

- .준님의-발강쥔를 딴란겐눈--- --‘- J~편서도감자하지횡}능나-같앓와도십자가의 보혈 
’믿음-없음이 한없이 북끄러웠기 때문입넌다. 그러던 중」‘ 

전능하선 하나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 중| 로 구원의 은총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드 1 

주님께서 이번 청지지훈련에 불러 주셔서 귀한 말씀으 

호다댁←청철행r훗한「침령흘 회캐하커r판르셨고 다지 -
_ l • >: .. , ~ 한 번 큰 위로와용기를 주셨습니다 - - -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 • 립니다. 복음이 흐려지는 야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 • 

를-그에게 담당셔키사 범죄자인 우리를‘위때)기도5나 ...r=，리케 하시과 온 교회까-찬S꽤카 -되며냉덤타운촌1-1 느--..-:-..=::------←~ -.-~ _ l _____ ~ ~ 길DJ매뭔1뀔군) 
게 하셨으며， 나의 -삶은 내 의지대로가 악닌 주님의 발| 양을 할 때는 정말 천국의 찬S때가 부르는 것 같이 은 1 

- - 치취를펴카는참뇨라스도인으로서의끓확마아 1 - 福싫Ll다-=- = ~.，. ，. -'-::.~ :!: -'- ，-~-"" - =-' ~ - 1 : .청아한트럼멧초리처렴 

- - .함을깨달았습냐다추님을 향해 채찍을 들었던원수들기 ‘ ‘‘ , - 진영준(은퇴권사， 뾰구) ' 1 ~-목사님의 많이청of한 트럼렛- 소리처럼- 들혔다 

을‘향하여 십자가소쐐서 기도하신 그 준님으로→우리는 - ~ - ‘ - ‘ ‘ • 함께 부른 찬송가들이- 힘이 되었고，-위록각 되었고，~기-
‘ 1 ““ | ‘ .-

- 살아났고， 우리의 죄 값을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 쁨이 되었다 그 날 밤， 저 맑고 드높은 밤하틀에 울려 
가생서그엄청단쿄통를당능}셨다는 할쯤을롱하여 I - :~I E::I III . I τ . ---‘--- ---- 기 광1 봐펌91 ，크딛럼멧 조또“추남세큐핍악되를-

’- . ’ | 우|임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시고 또 반복을 통하 | - 「 - -
오늘-다시 주님 앞에-회재o~게 되없습니다 』 ‘~녁---- .....- ---- --•--- L 위해-중보키도 하셨교「그래서「우리는채-생명을 얻었 | 여 말씀을 뚜렷하게 형상화시키신다. 예수님은 십자가 I -ll

v
rr 0 ......... / 1 ......... _V I AA~' -'-""'1 1' ''; 

-- ‘ ) 그 ‘~.---‘←二‘~-Ol숫인 o걷^l.션교군 • 1:. 헤서-범죄X별 위하여 객폈다{범죄차인 우리 모두- 만 지글놓 캘하고 계선다· 므료버 운리둘앨언l진 
| 그렇게 늠」을 위해 중보기도5씨 늠 그 말왕11 나는 즉­

를-위해 기도하셨다. 어디→ 기도뿐이실까， 죄인 중의 죄 • | 
.지금도 항상 중￥하고 켠1싱을 - 거 인， 범죄자 중에도 흉악한-범죄자인 우리의 죄ιk을 모 

오래 전부터-계획했던꽤로τ찬 달즘 뒤면 -한국을 떠 r-두-다 돼신 、지시기 -위히혀 J십자가어쩌-살이 찢기사고一 

’ -시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외국에서 생활하게 된단 그리고 떠나기 전-마지막 | 피 흘리시고， 더할 수 없는 고통도 감수하셨다 , 예수님- I ‘ 

이 휠-절즈17l렐l 콜 9 1곳활1훈될를 않둔낸{박는J ， ~걷힐L롤짤환; 판잎임-울던를팩}쓰늦:줄북71~콕의::"'-=1 .0;.-후-

김일중(집사， 15교구) 

... • < ι ) ‘ • • - -- -- - "'--"- ----
‘ ‘ 



주간중현 

장로 • 안수정시 후보짜 명단 

제43대 장로후보자 

구창회 
나01 58 
교구 22 

봉사 지역장 
부서 할렐루야찬양대 

김윤환 
나01 61 
교구 4 

봉사 
지역장 

부서 
선교위실행위원 

^lÞP-약뼈뽑우처장 

현
 E 바1

 
f 

ull 죠느걷L 
-, 0 ~ 

f국도-

14 

보 U 지역장 
_ 1 ::: '，]집사회특별회계 

1~~~5-11뷔 | 번호 : 5 11 ' '1장랜뽑무처장 

박재현 
나0 1 1 57 
교구 9 

l 않， ~ J볼A} X「뺑 ": 1릅 J 청년2부부감 

| 번호 :4 11 ’ Î 양 납챈실행위원 

15 

l 지역장 
봉사1 
닙니 |랩뤄탠쩨부대장 

l 번호TI[기 집사회회장 | 번호 | 번호 2 

예정호 
나01 51 
교구 17 

봉사 
지역장 

부서 초퉁2부부감 

건축위실행위원 

이홍기 
나01 55 
교구 15 

봉사 
지역장 

부서 할렐루야찬양대 
선교위실행위원 

오벼시 
"1!!. 0 , -' 

나01 1 59 
교구 8 

보샤 지역장 
1‘ 홈~’ |를Aj 품부교무처장 

| 번호 : 8 11 ' Î선교위실행위원 

송한천 하
L
 

-
「이
 

서
U
 
-

0

만
 

f 

54 

| 번호 :7 | 번호 10 

3.ι- 걷 or ; ;ξr 

나0 1 47 
교구 21 

봉사 
교구간사 

부서 

장경욱 
나01 57 
교구 6 

봉사 
지역장 

부서 실로암챈4대부대장 
선교위실행위원 

임광신 
55 
24 

보씨 지역장 
읍 'J'~ I 대학부부감 

| 번호T1I C’ | 엠엘챈때부대장 1 1 번호 :12 

최진성 
63 
19 

지역장 

차량안내부 

제 23대 얀수집샤 후보자 

권영일 
나01 40 
교구 22 

봉사 
챙년2부팀장 

부서 

김배규 
나이 53 
교구 3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아멘찬양대 

권용동 
나이 61 
교구 20 

봉사 
소망부교사 

부서 

구성혁 
나01 1 55 
교구 15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김만기 

| 번호 : 5 | 번호 :2 1 번호 :3 

김어현 
나이 42 
교구 20 

봉사 
교회직원 

부서 

김성탁 김일중 

‘
장
 { 

기
 

-

뺑
돼
 -

끊
-m
-
규
져
 -

펀
 -

랩
 댐
 
-

김
 T 

새
새
↓
 

김우준 
---，，----국「 

4 

봉사| 요한전도회장 
부서 | 청년2부팀장 

]호 811'--"1 

62 
2 

봉사| 구역장 
부서 | 외선부교사 

| 번호~ l | 

김형조 
나01 39 
교구 14 

봉사 새가족。&육부장 

부서 청년2부팀장 

7nI X o} O -l1 

나01 57 
교구 15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김형수 
나0 1 49 
교구 21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장년1부교사 

김재기 
나01 60 
교구 6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에배안내위원 

닙}벼더 
-, 0 -, 

55 
4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 베드로전도회장 
번호 :15l D | 번호 ’ 14 | 번호 13 | 번호 : 12 | 번호 11 

、 박승산 
나0 1 39 
교구 2 

봉사 
청년2부회장 

부서 

박충순 
나이 51 
교구 8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배종록 
나01 62 
교구 22 

봉사 바웅전도회장 
부서 편집부 

박영민 
---，，----그5 

2 

박연호 
~형-

19 

늘경 A LI 

울셔 | 남성구역장 
| 번호 : 17 

봉새할렐루야챈꽤 
--:: 1부서 | 지휘자 

번호 : 18 11 ' '1' ''' 1 1 번호: 19 | 번호 16 | 번호 :20 1 



주간중현 

:ig: 二Ll O 근l 

나이 53 
교구 9 

봉사 재정부 
부서 베드로천도회 

윤석구 

짧쫓 

싼
 

-$ 
-u 

이
，
 

--

남성구역장 

청년2부 

이왕진 
나이 41 
교구 13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청년2부 

| 번호 :36 1 

신태홍 
나이 46 
교구 23 

봉사 
유치부교무처장 

부서 

장로 • 인수업싸 후보자 명단 

양렐띄 l 없뭘 오춘성 윤상규 

교나구~ I 5
6
0 

46 
11 

|1휩| 청년2부팀장 1 i현i|휩| 교구샌 
번호 :23 

이근우 「 
나이 53 
교구 7 

봉사 
교구간사 

부서 

이기봉 
나01 59 
교구 6 

봉사 
베드로전도회장 

부서 

| 번호 :22 1 

이광현 
67 
24 

써
야
 
궁
 
-u 

이
，
 

T 

짜
엠
 
파
 
-­

이
，
 

T 

남성구역장 

이상완 
나01 39 
교구 24 

봉사 
청년2부팀장 

부서 

| 번호 29 1 

이상주 
나이 48 
교구 23 

봉사 잉Ur누엘찬양대 
부서 지훼자 

| 번호 33 1 

훈
 -1
-
­

종
 - 6

-

이
 

짧
 

뺑
빼
 

-

사
서
 

-

| 번호 :34 1 

임종영 
나01 1 43 
교구 19 

J룹F’a l롭人↓ 요한전도회장 
| 번호 39 1 

조한주 
나01 44 
교구 14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의료봉사 

정구현 | 뤘 정재석 ~으e 서 o 

47 나01 39 나01 1 56 
21 교구 20 교구 13 

남성구역장 I j훌찌‘ 봉사 청년2부팀장 
봉사 남성구역장 

초둥2부교사 부서 
| 번혹 쩌 

! 부서 자원밝팀장 
번호 : 44 

Z 여서 T -6 '-L!. 

54 
14 

봉사| 베드로전도회장 

부서 | 예배위원 
」호 뼈 10 

최창하 
껑
 
-/0 

매
 -과
 .!'2. Al 
울셔 | 청년2부팀장 

| 번호: 51 11 

최승철 
나01 1 43 
교구 16 

봉사 남성구역녕 

부서 선교실행위원 번호 :471 1'’‘ GιE갱껴 

최용익 
나이 55 
교구 23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베드로전도회장 

최재필 
나01 41 
교구 9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요한전도회장 

| 번호 : 48 1 | 번호 :49 1 

*다음 주일(3월 21일) 4부예배 후(오후 2시 본당) 공동의회 시 

장로 · 안수집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30 1 

이삼연 
나01 51 
교구 5 

봉사 남성구역장 
부서 베드로전도회장 

재
 

-%
-뻐
 

서
「
，
 

-
이
，
 
-

봉사 | 남성구역장 
부서 | 아엔찬양대 

〕호 :351 1''' ' 1 

| 번호 : 때 | 

임춘균 
나이 57 
교구 17 

봉사 
고동부교사 

부서 

주닥진 
나01 1 59 
교구 11 

\짧 /‘ 1 1봄사 달성션성 
， 1부서 소망부교사 

| 번호 :45 111 ← ν 

최진원 
42 

봉사 
브서 | 에바다부교사 

l 번호 :50 1 



죄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자! 

·섭자가 사랑의 증거 | 있었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을 보고 | 은 오후 5시 30분 금요일 차가 막히는 시간인지라 저 
샤 계신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4'ßJ달으며 다시 한펜?아버쉰 "' .J녁 7시까지 맞춰~자:z-1에은무리였다" .그려나-이런 우'，--십자가에서 물과 뇨l를 쏟브려 -아루 것도』의지할 수 - I - 기 

| 지의 마음이 내 요빼 부어지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려를 필쳐버리고， 빨리 도착할 수 있기를 기도드렸다. 
없는-상황-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 • - • ~CJv ， ' 11 -J AA t=f....-,.....-, ,--

손항아(집사， 정년f1 부) I 주님께서는 정확히 저녁 7시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끝까지一기도하셨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1 ‘ -‘ -i - --- - | 

- , - --- ‘ “- -- l ~ 해 주셨다「많은-성도의 기도로〔준비된i정지켜훈련이‘-
중보기도는 대S때l 제효}이 없으며 이 땅에 요셔서 사 -L‘ - “ - .. I 
역하셨을 때도 예수님의:삶 전부는기도혔다 심표뚜로 T-. 가슴이 ‘풍’ 한다 ‘ 1- ~앤1 짧은 기도였지만 신속함 응답을 해 주신 것으로 

- 냐 口1 느::.rl 

」다시 오신는 그」날이 이르긴까지 죄인들을 협}신-뾰 | ‘우리 안에 -화해가 없을 때F 마음에 원한과 악행1 -.1 ~넌 _ ._---- ... -> ‘ 
함없는 사랑효-중필기도희 역할을 감당하자코 계λ1 r 자리 잡고 있을 배 주님은 부리의 객를 듣χl 않으신 ‘ 1, - - - “ 7 ‘ t전승게잡산’ 혔구 
든다의다챔11""9 -그힘즈낳거룩량주님찍(말쯤fõ1천I파홍값닫컷이펼카공따현견굽표폐랴합}-，~，‘~‘-- -----. - ---

포되는 은혜의 쩨앤서 보혈과 관겐있는 째께 협 h 지-말라는 위임목샤님:말혐l하슴이 쿨한타←너무나f r - -e-나는-정 말 정 말 큰-죄-연: ]] 一 ‘-
- 를 윈한 예수님의-중보긴프간 딱되며， 이것이 바로 | 부펴울 가첼의 말쓸이다」멍l싣 주님 뺑 기도할느 -， - _ 2SL.-1.01 _IlJ^'- .2:'_-c . '-- /-o 7LO- C\.1=. l | ←주님-21 말씀올;듣는 순간은 언제타 떨리고-벅차다. ’ 
십자가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셨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무런 노력도 없 -1- - - 4 -앤떨뭘씀드혹 뺀l커1 속삭이실지， 현얀인 감하 주님의 ‘ 

‘ -“ 초추진(집사:;-24파j2 ) -1- 여 기도만 하든껏은 하나님을71쁘잭께 하는「것이 P「T ) [ 드 • 
‘ 1 -말씁늘’들을 수 있음에 그저 감자할 뿐이다. 오늘도 초 -

-- 「 - - : - - ;- 니랴 우리의 오R가 쇠실하고펀지한 기도일때-하나f I 
•- 1 .:- ''' ..... 1- I ...... 14 -~I-"" t -t..! c.. v~ --L..: " 'I t:..! ". I~"' ~I_ V-I ""I 등부대「다디든-딸 주원이량주영이와 같이정지기훈련 • '. 범죄자로줄은갚준닙- ~ ---- l펀를 기뿐시게 할후정는 흰Z센토를 할 f쩍단는~L어11~참석했다?이 죄인위해 ‘겨도;화썩J태엔을 용서--

",Lm Þ그。 口 말씀을 “아멘”묘 깨닫게 하셨다 . - -- - , 
-주님의 빛 앞에 다시 자유흔널 갈망。}며 3..:.'0는 T | - -- - | 하신 -것처럽 나 또한 믿지 않는-영흔들을 위핸 기도하 

- 커훈 발걸흠으로 왔턴겉요힐이였습니타. 그황n파펴 l -- 허준호f(권사， 6쿄구) - , 고 궐을자항할주-있든 주댐퍼흠블람게 해궐 -

선의 -모습 속에-갇혀-있턴(저는이사야-밀앨-속에서카 -- - '" - -- -- 1 -라고 -가돼-본타나는 정말정말큰 죄인어타.깜히 --

-예웬1 범죄Ã}를랜여낀텔심을밴 나와는전 l" ·정각 7시에- 도참하단 二 」 --- L주닐효아버진란 분릎 순 있햄11 .감산하며춘님을 찬 -

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료「 청지기훈련 날， 댐 회λ때서 1박 2일 일정으로l 양하고 주님의 말쯤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들의 기대와는 달러께시δ까 하딘 범죄자로‘죽으찬 T 훈현이 있였다 추챔펜힘꽉한 뒤 호후에- 훌라와 뇨 I --~-- ‘ "- -- -- 휴 황힘자， 2교구r-'-

-- 주님.그 비밀솥에는 궁극적인 화나님외 몸표가담견-~- 회로 향할 생각아었다.광원표는홍천에서 출발한 시각녁‘--→; 수.:::--?- ~수二는------"""""--

- ‘------←一 ...... -_._-~ ._-----“--.-;.... - ""'"'----",.... ------- --- - ---‘- ""--- . _.- ----._- - ‘--"._---

청년2부 수련회톨 마치고 

유옐판쇼빵， 

혀l수 그려스도 

청지기훈련 다음 날이라 몸은 좀 피곤했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겨울수련회 

에 왔다. 수련회의 주제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였다. 전날 청지기훈련에 

서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였고， 그 사랑이신 십자 

가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청 

지기훈련과도 잘 연결된 수련회 주제였다. 

우리는 이 서].gc게 잠시 왔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나그네 신분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자격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바 청 

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한 신분이기 

에 더욱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홈L을 알게 되었다. 이어 특 

강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가정의 영적 지 

도력과 영효빽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가족， 특히 부부가 초점 

을 맞출 때 참 믿음의 가정이 되어 옹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 

했다. 한 가정에서의 믿음과 사랑도 예수 요때서 십자가의 사료」을 통해 이뤄져야 

참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짐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죠}이었다. 나의 모든 삶이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료뻐l서 시작되고 마침이 되길 기도한다. 

김형조(집사， 정년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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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의 혹훌 l 수요 1부예뼈 빼씨찌 

때시아의 푹을 횡 
메시아의 죽음에 관련된 비슷한 사 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벼리셨나이까’ 

1 건들을 놓고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각 (마 27:46 ; 막 15 : 34)라고 제 구시에 예수님이 외쳤던 말을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비슷한사건들 
(찬행되는 순셔) 

복음서의 내용을살펴 보겠다. 메시아 반면요한과누가는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인상보다는오히려 이 모든일이 “성경 

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각 복음서 을 응하게 하려 하샤’라는 표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기자들의 관점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을 기록하였다(요 18 :28~30). 더 니깅}가 누가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구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마태 원을주시는예수님의모습을기록하였다(녹 23:43). 

와 마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비슷하게 기록하였 

다. 또한누가와요한이 비슷하다. 오늘살펴 본메시아의죽음에관한마태와마가의 기록은우리의 심령을보여준 

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도망하는 모습은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모든 제자가 도망갔다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 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호소는 우리의 

였다(마 26:56 ; 막 14:50).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기록했을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이다. 

법한 제자들의 도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이 도망하는 기사보 반면에 누가와 요한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심령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극한 고난으 

다 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도우시는 천사의 모습을 기록하였다(녹 22:43). 그 로 향해 가는 길을 영적으로 이끄셨다. 인류구원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라고 베드로에 의해 귀가잘린 한종을고쳐주시는모습(녹 22:51)과자신을잡으러 순종하시는메시아의 참모습이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온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였다(녹 22:53 ; 요 
18:6~8). 또한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외는 달리 요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 

과 누가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심문받는 과정을 가장 정적인 마음이 생길 것이다. 특히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며 명예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며 빌라도가 찾 롭고 부유한 삶을 꿈꾸기에 부정적인 마음에 더 쉽게 사로잡힐 것이다. 그래서 우 

는 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요 18:37). 누가는 예수님이 심문을 받 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찬 324장). 비바람이 치는 환난과 휩박이 

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 있을지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찬 388, 521 
다는 점을 밝혔다(녹 23:21~22). 장) .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자(찬 212장). “주님，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1"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깨벽 4 .. 40)에서 상상한 맡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 또는 슬픔과 고난을 겪게 된다. 특히 고난의 

문제 앞에 많은 사람은 힘겨워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대한 철 

학자와 사상가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취하여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개 우 

리도 여느 사람들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이 물음에 확실한 대답을 제시하였다.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석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자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주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셨고 이후에 숱한 고난 속에서 

도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그리스도인 

이 받을고뺀1 대해서 가르쳤다 . 

• 이상한것이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대뻗전 4:딩). 그런데 이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은동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다는 가르침에 너무 

나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 

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스도인이라고 불릴 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의인이 되어 존경과 칭찬 받기를 갈망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서의 성공과 행복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 

백하며， 구주 예수님께만 집중한대롬 3:23).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를진대마 16:2따. 시대에 따라급변하는가치에 따르기보다는불변하는복음의 진 

리만을 사수히는 영적 전투자들이어야 한다(엠 6:끄~12).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 

에 고난은 펼연적이다. 고난이 없는 길은 천국을 향해 있지 않다. 예수님을 그리스 

도와 유일한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요 15:19).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난을 이 

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자{멤전 4:13) . 

• 그리스도인의고난은 서l상 다른 자들의 고난과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히는 고난(벤전 4:14)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벤전 4:15)과 다르다. 따라서 복음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고난 앞에 신앙을 아주 쉽게 버린다. 장차 임할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쟁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7' (롬 

8:18). 비울과 실라는 복읍을 전하다가 견디기 힘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오 

히려 그들은 찬송하였다(행 16:23~25).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지도자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행 4:24~2히. 복음 때문에 고난 

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마 5:11~12).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다 . 

• 고난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멤전 4:1에.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욱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재벤전 4:17~19).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미 

워하지도 말재요일 3:13.1잉. 사랑히는 자녀를 징계하l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을 듣자 “주께서 그 사행}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l들마다 채찍 

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회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히 12 :6~7) .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앞에 담대하게 된다. 고난을 당할 때 예 

수님이우리와함께하신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인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이상한 일 

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근거가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고난을당할때 용기를가지자 이 땅에서의 성공과행복은유한하다. 영원한삶 

을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난의 길을 가자. 내가 가진 것들을 몇 가지 포 

기하는 것으로는 이 길을 가지 못한다. ‘포기’ 가 아닌 완전한 자기 부얀 이 필요하 

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얀 에게 고난은 삶 그 

자체다. ‘환난과핍박중에도성도(그리스도인)는신앙지켰네 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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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빼도 홈아! 선도， 그 멈출 수 없는 뱅복 
순순히 전도지를 받아드는 사람 손사래를 치는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전도지에 관심 

을 보이는 사람 등 행인들은 제각커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전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 

들까? 전도대원들은 대부분 싸늘하게 거절하고 전도지를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 

히 쓰레기통에 버릴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2월 17일 19교구여전도회 대원들은수요1부 
예배와 교구별 영성훈련을 마친 뒤 태헤란로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사 

랑을 전했다. 이날 참여한 인원은 모두 서른 명 정도. 나이에 따라 구성 

된 각 전도회마다 5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보통 총력 

교회주변 전도는 점심시간에 이뤄짐으로 오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젊은층보다는 전업주부이면서 부지역장과 구역장， 새가족양 

육부장 등 헌신된 일문이 많았다. 

김영숙 권사(에스더 전도대원)는 교회에서 전도 나옹 것을 알고 일부러 가던 길도 피해 

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서 그러는구나 싶 

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한때는 복음에 대해 알지 못 

했지만， 구역장이 수차례 집에 찾아오고， 아플 때 지극 정성으로 간호해 준 덕분에 마음 

을 열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서 먼저 믿은 은혜를 되돌려 주기 위해 전도를 멈출 수 없 

다고 덧붙였다. 김학희 권사에스더 전도대원)는 “요즈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수요일은 만사 제쳐놓고 전도하러 나온다. 언제 묻날지 생각도 안 한다. 집에서 한 번 나 

오면 집안일은 다 잊어버린다”면서 전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너스레를 떨었 

다. 골수 불교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믿었고 지금은 친청 5남매 모두 신실한 믿음 
의 통역자로 변했다고 히는데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오로지 예수님 인 것을 옹 몸으로 실 

천하고 있는 성도였다. (다음호에 계속) 

해 ì~촉양육부 2월 수료자 

고 승1Xf'f를 통해 

‘ 

+ 셰싱K겨| 살면서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입하고 시기， 

질투하며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어|계 상치를 

주거나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여 시련을 당하는 등 그리 

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했습니 다. 저를 사로잡아 주셔 

서 주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하겠습니 다 (송례죠1) 

*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고 새가족양육부에서 공부를 하 
면서 얄팍했던 저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해졌 
습니다. 여|전의 저의 믿음은 게으른 믿음이었습니다. 

주일만 지키면 되는 줄 일R갔던 저였습니 다. 그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 

여서 나중에는 그 사랑을 다른 사료에게도 나눠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초I^I영) 

*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 진구의 권유로 종연교회에 와서 
신앙생왈을 하게 되었습니 다. 샤랑하는 아내와 함께 교 

호|생왈을 알 수 있어서 좋고 ， 각박한 사호|속에서 신앙 

생왈을 할 수 있다는 자저|가 여유롭고 풍요로워 지는 기 

분이 듭니다 (송경석) 

주|재/오남구 기자 

+ 말씀을 듣고 보며 믿음으로 내 마음에는 평안과 효|망이 
찾아왔고 ， 지난 날 교만하게 무신론자로 살아 옹 것이 

매우 후호l스럽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호|개하고 용서하 

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정인영) 

* 남편의 부탁으로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 다 나의 선 
랑 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십 니다. 십자가 일뻐| 선 제 

모습은 늘 작고 익연} 모습입니 다. 내가 낮아졌을 때 에 

수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날 다시 일으키시 며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남떤을 하늘나라로 부 

르셨습니 다. 그저 막연하기 만 했던 천국을 그 계기로 

소망하며 사모하게 해 주셨습니 다. (김순자) 

+ 교호|에 나와 첫 에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에 
펀안함과 가슴이 후련힘을 느꼈습니 다. 성경공부하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떤해지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으 

나 조금씩 배워가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일을 기 

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연심) 

“보랴 명제가 연합학역 동겨함이 어찌 그리 선학고 야름다운고” 

교역자 및 교외직뭔 안마을 체육대외 

면재 사역 중인 선교팀 (l 개 텀) 

기 간 E디| 

3월 11 일(목) - 3월 19일(금) 장로 1 팀 

팀장 

최경하 

이번 주에 출발짜는 선교팀 (2개 텀) 

기 간 팀 팀장 

3월 16일(화) - 3월 24일(수) 21교구 1 팀 오재일 

지난 8일(월1. 교억자와 교외직원이 륭헌기도원 루디아관에 모였다. 문주안 

사역으로 교역자와 교외직원이 안 자리에 모이기는 사쉴상 많이 일률다. 그래 

서 이홈게 암께 모인 킷끔 거의 저을이 아님가 싶다. 암께 에배톨 드린 후 진행 

된 제육월흉으로 문명만 한 가지 사실& 깨달았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마나다!’ 

번호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3월 16일(화) - 3월 25일(목) 11교구 1 팀 이앙호 

\? 새 Jt i :----=, 을 펀 영 @t:i} 니 다 \?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이현숙 11 장년부 박옥희(15) 241 송윤서 4 ~‘-드 o드。 ι-tTj- 안주원(4) 

?ζ어3 口 I:| 드 C그g 17 대학부 신점숙(16) 242 심 훈 18 정년 1부 강준자(2) 

안경준 8 E ?SIEζ드〉-』「j 최난영 (13) 243 이상록 23 장년3부 배성금(23) 

권오인 8 중드0-닙「 고진순(19) 244 루천 23 외선부 추순옥(18) 

김만호 8 중드0-닙「 황명하(13) 245 T 。T」숫~~ ζ、~ 23 외선부 김정옥(18) 

~그 | ; 〈X:i}。Cij 2 ~마。브τ 이경미 (8) 246 사문도 23 외선부 김옥임(18) 

한정희 2 -ι~口~!:f. 이경미 (8) 247 이봉걸 23 외선부 명신덕(18) 

송미정 12 장년2부 허은숙(15) 248 홍성혜 청년2부 강 옥(1 ) 

이혜증 10 장년2부 신명식(22) 250 이정훈 2 정년 1부 나승은(15) 

두황진 21 정년2부 황민자(21) 251 이지훈 2 청년 1부 김광일(15) 

저o 켜 < :i 」CiF 2 장년3부 한기희(5) 

* 증언교회으l 안 가족이 되71룰 원하시는 운은 온당 203!:!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 



(;) 2010년 3월 14일 

모입 

1 집사회 3월 연합월례회 

일시 14일(오늘) 15:20 
장소 제1교육관 301호 

엄씨 

1 김병준 성도(김철환 장로의 부 

친 · 태영자 권사의 시부 ， 16교 

구장충2구역) / 5일 별세 ， 8일 

장헤 

2. 박노택 은퇴집사(5교구 목련 

신똥아구역) / 6일 별세 ， 10일 

장례 

3. 신선남 은퇴권사(유성자 권사 
의 모친 김공식 집사의 장모， 

2교구 국7]4구역)/7일 별세 ， 

9일장례 

4 이건식 타교성도(이형화 타교 

장로의 부친 ， 21교구 정왕구 

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5. 임영분 씨(이자혜 집사의 모 

친， 3교구 상록1구역) / 10일 
별세， 12일장례 

겁 혼 

1 ‘ 김원국 군(김월성 집사 · 이계 
문 권사의 아들 ， 7교구)과 서 

필선 앙(최정순 집사의 딸， 24 

교구) / 20일(토) 1 3:30 ， 한국 

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2 박수길 군(김상심 성도의 아· 

들， 타교)과 강정현 앙(강진수 

집사 전진현 집사의 딸 ， 1 9 

교구) /20일(토) 13:40, 웨딩 
의 전당 콜롬배스 2층(전남 광 

주) 

3. 정상윤 군(정구영 생도 이선 
회 성도의 아들， 타교)과 황영 

혜 앙(황호철 집사 , 정정임 
집사의 딸， 9교구) / 20일(토) 
18: 30 ， 더베일리하우스 

용헌기도원 혹닥직원 모휠 

1. 모 집 부 문 식당 주뺑써 탤f실 윈@짜A뼈~앤 
2 제 출 서 류 지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전세타교인) 
a 서류찌|훌지 깅넘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tl' O여-뼈헝25 

용헌어린이칩교사모칩 

1. 자격 A뼈l교인 교사자격증소재} 

대흐뻐써유O~교육관련학폐공자 동등한책을갖훈자 
2 문 의 충현어린이집 tl' 554-7054 

주깐종연 

교피소석 

흥획 교외주변 견도 
일 시 ‘ 여첼회 1옐(쉬 구역장영성훈련 후 남댈회 m앨퇴 14m 
장소. 뺑도회 각교구구역장영훈련장소 남꿇회 lAI회 때호2A1회 었호3A랩 삐둠4A빼 때I호 

수파교섬 개강 

일 시 3월 14일 ~ 6월 27일 매주일 1510 ν1630 

외션부 교시모집 

장 소 , 저12교육관 에비다부실 

충현E회교인으로 선교비전을 챈l 분0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분 

통역교사 ’ 외국어(영어 중국어 몽골어 동님O뻐 등털 유칭하게 해|는 분 
교 사 ‘ ι딴한 의사소통017념한 분으로 연령， 성별 무관 문 의 . 외선부 당 018-였 4잃5 

션교언어 혼련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캄보디아)504호(우크리이내 505.호(버트님) 507.호(몽궐)509호(네필) 

510.호(스리랑캐 

톨씨흩노띠 쩨17m 쟁기노피예 각흥 고시션청서l 찌훌otJI 윌01씨는 분온 
다융과 감이 훈UIOI여 쭈씨기 UI링니디 

제출서류 
@ 강도사 괴 정원 @ 목사 후보생 끄| 칭웬총신신대원 지원재 
@ 전도시 펴 정원 @ 신학 계속 추천 정원(총신신대원 재학생 
제출 마감 ‘ 2010년 3월 17일(수)까지 접수 및 문의 · 사무국 행정괴{tl' 552-8200. #404) 

’마강일XI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링니다 

2010넌 전반기 교훌훌련원 교육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3월 10일-5월g일(12주긴) 
오후반2:3) - 4.0:; 호 ·율· 암 · 옵없l . lllI . OI.!i!스 왜뼈에 LiEl난여다그리스도(제1교육관XJ，정 

용 · 미 ， 나 ，웰g니 0/71 니홈뼈배에 LiEl난여다그리스도(세1교육관XJ1.회 

슐 학 악 밀냉μ m새 징빠 윌리1삐 LiEl'cl여다그런도(제1교육관5행) 

저덕반8o:J-9:3J 유 · 겨k웹서 요언째때IL뿜1닌여다퍼스도께1교육관XJ，정l 
교시양성부 교육기간 ‘ 3월7일-5월 23'띨12.주겐 g암 제1교육관 401호 매주일오후33)-4:3) 

찬양H원양~부 교육기간 3월 7일-5월 23'원12주긴) 2!암‘베디니흘， 매주일오후33)-4:3) 

흥현전도대원훈련 교육기간 3월 7일-5월 23'응뼈주겐 ~:^jll교육관 407호 매수요윌오후 1:3) - 2:3) 

·신청 /다음주일(21일까지 교육국f운의 #473)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 / 15 - 3/21 ) 

16 (화) 17(수) 18 (목) 19 (금) 20 (토) 21 (주일) 

저11 089호 

홉윷 충현 기도으| 창 
“"도률 체휴하.3l. " 도에 강사함으로 빼어 았으라” 

띠 예수돼스도의 수난과죽음을 깊이 람Pδ}는샌절(2월 

17일~4월 3일)이 되게 하시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 식구들이 전원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I생살전 4:13~18)하며 매순 

간회개하고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새가족들이 길과진리와생명(요 14찌이신 예 

수그리스도를구주로 영접히여 믿음의 길을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Z까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 
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l 해l며 예수 그싹도를 

만나는은총을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천국일뀐골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 

음을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째l 히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λ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사용되 
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 

%똥현농웬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이광현/박광석 양태선/조영구 이순식/공석생 정진호/양효민 김정훈/장혜구 강명구/나영실 
빌 2:5-11 마 17:1-1 3 업 2:11-22 롬 5:1-11 녹 12:22-34 고후 5:16- 21 1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íIlé]효 I 

7 ， 16 ， 20교구 8, 17 , 2 1 교구 1 ， 9 ， 1 8교구 2 ， 10 ， 19교구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 담당 (3 /17 - 3/21) 
톨맡폐낼랴훌벨| 

날짜 예배 서~ .ii! 사회 기도 찬양 

3/ 17 
수요 I 베드로의 부인(녹 22:54-62) 김성관 목사 양재웅 문성애 냐 뺀 것 죄뿐이니(만도린 연주대) /우리는주닝을늘배반하냐(호산나찬양대) 

수요 II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북 23:1-12) 김정훈 목사 김성헌 이순기 예수 나를 오라 하네(실로암 찬양대) 

3/19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이재현 예루살렘 찬양대 / 만도린 중주/ 소프라노 조혜인 

주일 I 지체하는 롯(창 19:11-16) 김운창 목사 김백만 정청길 〈예배 전찬앙〉 

주일 II 지체하는 롯(창 19:11-16) 유재진 목사 박준식 김환기 하나닝 아버지 주신책은외/소프라노정순양(임0)누엘챈꽤) 

3/ 21 
주일 m 지체하는 롯(창 19:11-16) 김성관 목사 양태선 이상석 거기너있었는가외/바이올린김유정(할렐루야오케스트라악장) 

주일 W 지체하는 롯(창 19’ 11-16) 김성관 목사 강호성 김연태 예수나를위하여외/바이올린김유정(할렐함오케스트라악장) 

주일 V 지체하는 롯(창 19’ 11-16) 이광현 목사 탁정헌 김영달 주하나님 지으신모든세계외 /테너 이원진(예본챈빼) 

주일찬양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3:1-7) 장 훈 목사 이재현 T or혀。그」 핸드벨연주대 / 8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용 031-766-5425) 쇠 기 는 분 들 t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 :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J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둥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렬리흘 

τ1τETa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갱년 1 부 (토)오후 5 :30. 제 2교육관 4충 

갱년 2 부 오후 12 : 15 제 2교육관 2충 

장소 ‘ ’ . _. ‘ 차 량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eous trar빼뼈lS in Eng 앙1， Chinese, J뼈anese 

뼈 Sign 벼빙uage are available at the 많ven Ock져〈 

wαship Service， 때 sri 때kan. ch뼈se. 뼈멍oIian ， 

Russian. Hindi ar떼 Indα18SIilf1 are 외so available at 뼈 
OneOcl(뼈<W，αψ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 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장로 l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병옥 강명구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기획위원 김사위원징 봉사위원 재정위원 제2교구위원징 깡교구 선교위원회 21교구 청년1부 20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영성 김성호 김성헌 김웅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채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징 18.교구정 외신부징 5교구징 중등부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인기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주E재|뺑웅현 새펙등록실부징 재1교구징 건축위원 진도위원징 3교구징 에바다부 8교구 2교구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양태선 유재진 유현철 융요한 이광현 
예배위원 대학부장 동션부징 영이부징 9교구징 17교구 3교구 대학부 16.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순식 이재현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깅사위원 16.교구장 딩회밥1기 얘H뻐부징 장년1부장 18교구 6교구 12교구 고등부 

노광헌 노응영 류기영 문효식 박광식 장 훈 정민권 정진호 최성득 최진철 
유지째딘O씨 얘배위원 14교구징 유이부징 초등1부장 1교구 14교구 19.교구 11교구 13.교구 

박덕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율 박홍규 탁정헌 하종철 하형욱 황의연 
시설영선부장 Z교구장 새가즉앙육부정 진도위원 몽사위원징 9교구 5교구 23.교구 

배춘식 백봉션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봉사위원 재정위원 재정위원 기획위원장 선교위원 -여전도사 
신상수 안통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19교구징 g번3부장 제1교구위원징 재1교육위원징 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옹철 유상태 융석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웅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기랙앨진S때징 선교위원징 맥부징 얘배위원 고등부징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잉교구 
이계인 이달옥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전도위원 유치부징 중등부징 칭년1부징 청년2부징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칭년2부 9교구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융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13.교구징 봉사위원 6교구징 옹사위원 신교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이태식 이호일 이훈 엄무천 임창식 엄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조현영 
11교구정 기도원강 찌징위원징 g정위원 초중도서실부징 1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과8연구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전은배 최문실 홍순애 황순란 
낀확{원징 장년2부징 15.교구징 ~.드。9‘T님지。 20교구징 12교구 5교구 21교구 

전홍렬 정션현 정창수 정청길 정태동 
째정위원 24교구징 2교구징 재3교얽{원징 4교구정 · 사링부지도 신범식 -외선부지도 나기태 
조종환 조중민 지규성 진학래 진흥용 
예배위원g 8교구정 O~칭S때징 뺑징위원 당회서기 • 전입지휘자 김숭회 김원섭 김진협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최윤덕 
찬앙위원징 예배위원 실로잉진S때징 잉마누엘진g때징 23..교구징 • 전임연주자 노응영 장연회 한경숙 
추병창 합철주 황의만 
10교구징 17.교구징 12교구징 ·선 교 사 송요한 

-~’I강~훤.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